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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일가스, 환경오염으로 제동
듀크대, 주변 식수 메탄가스 오염 가능성 … 폭발 위험도

셰일가스가 식수 오염 및 논란으로 경쟁력에 오점을 남기게 될지 주목된다.

셰일(혈암) 층에서 천연가스를 뽑아내는데 사용되는 수압파쇄 방식이 주변의 식수를 메탄(Methane) 가스에

오염시킬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고 AP통신과 BBC 뉴스가 5월10일 최신 연구를 인용 보도했다.

미국 듀크대학 연구진은 셰일가스 시추공 인근 지역의 주택 우물에서 정상 수준의 평균 17배나 되는 고농

도 메탄가스가 검출됐다고 미국립과학원회보(PNAS)에 발표했다.

연구진은 대규모 셰일가스 채굴이 이루어지고 있는 펜실베니아의 북동부와 소규모의 가스전이 있는 뉴욕

중부의 사유지 우물 68곳에서 식수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펜실베니아의 우물에서 높은 수준의 가스가 검출됐

다고 밝혔다.

펜실베니아 셰일가스전 부근에서 채취한 식수 리터당 최고 64mg의 메탄가스가 검출됐다면서 주민들이 관정

꼭지에서 나오는 물에 불을 붙이는 장면을 촬영한 비디오를 공개했다. 식수의 정상적인 메탄 농도 기준치는

리터당 1mg 미만이다.

메탄가스는 유독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농도가 높아지면 폭발을 일으키며 호흡에 필요한 산소

를 빼앗아 가기 때문에 의식불명이나 죽음까지도 초래할 수 있다.

연구진은 현재 가장 염려스러운 것은 식수의 오염보다는 폭발이라고 지적했다.

셰일가스 채취에는 지하에 물과 화학물질을 주입해 셰일층을 분쇄하는 수압파쇄, 일명 프래킹 방식이 사용

된다. 그러나 셰일가스 채굴기업들은 프래킹기법이 메탄 오염의 원인이라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반박했

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1/05/11>


